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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재기 후유증
멀쩡한 음식 내다버려

인적 사라진 자리에 야생동물 활보

휴관한 미술관에서 반 고흐 작품 도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휴관 중이던 네덜란드의 미

술관에서 인상파의 거장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한 점이 

도난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암스테르담 동부 싱어 라런 미술관은 지난 30일, 이날 새

벽 고흐의 1884년작‘뉘넌 목사관 정원의 봄’(Parsonage 

Garden at Neunen in Spring)을 도둑맞았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최고 600만 유로(약 660만 달러) 상당의 가치가 있

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도난 시점은 공교롭게 고흐의 생

일이었다.

박물관과 경찰에 따르면 도둑들은 이날 오전 3시 15분

쯤 미술관의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해 이 작품을 훔쳐갔다. 

코로나19 사태로 인적을 찾기 어

려워진 영국 북웨일즈의 유명 휴

양지 란두드노가 야생 염소떼 차

지가 됐다. 

지난 31일 AP통신에 따르면 마

을을 헤집고 다니던 염소떼는 22

년간 이 마을에 산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며칠 전 마을에 모습을 드러낸 

염소 무리는 인적 없는 거리를 활

보하다 주택 정원을 점령하고 풀

을 뜯는 등 여유를 부렸으며 성당 

내 묘지에서 잠을 청하기도 했다. 

경찰은 염소가 출몰한 마을 어귀로 출동했으나 염소떼의 

침입을 막을 방법은 없었다고 전했다.

웨일즈 콘위시의회 역시 비슷한 답변을 내놨다. 콘위시

경찰이 경보기 작동을 확인하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범인은 이미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범인들

이 미술관에 침입해 곧장 이 그

림으로 간 것으로 보아 해당 작

품을 처음부터 노리고 있었으며, 

코로나19 확산으로 휴관 중이던 

시기를 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네덜란드의 미술관은 지난 13일 

이후 모두 휴관 중이었고 싱어 라런은 오는 6월까지 휴관 

중이었다.‘뉘넌 목사관 정원의 봄’은 오는 5월까지 예정

됐던 기획 전시를 위해 네덜란드 북부 흐로닝언에 있는 흐

로닝어르 미술관에서 대여한 것이었다. 

미술관 측은“이 작품은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전시돼 있었다.”며“이번 도난 사건에 충격을 받

았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뉘넌 목사관 정원의 봄’은 교회 탑을 배경으로 나무에 

둘러싸인 정원에서 한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고흐가 네덜란드 시골에 가족과 함께 머물면서 본 것들을 

그렸던 때의 작품으로, 그의 걸작 중 하나인‘감자 먹는 사

람들’도 이 시기에 나왔다.

의회 대변인은 ITV뉴스와의 인터

뷰에서“이맘때면 풀을 뜯으려는 

염소들이 마을로 내려오곤 하지만 

이번에는 주택가까지 멀리 퍼졌다. 

달리 막을 도리는 없다.”라고 설명

했다. 이 지역에 약 200마리의 야

생 염소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병 확산으로 각국이 외출금

지령을 발동한 가운데, 사람의 발

길이 끊긴 멕시코의 칸쿤 남쪽 리

비에라 마야 관광지역에서는 리조

트 발코니를 어슬렁거리는 거대 

악어가 포착되기도 했다. 또 툴룸 지역에 위치한 다른 리

조트에는 평소 보기 드문 맹수 재규어도 나타났다. 코로

나19 사태로 사람들이 떠난 자리를 야생동물이 채우고 있

는 셈이다.

세상에 이런 일이

코로나19로 공황에 빠져 사재기 광풍으로 

속 끓던 영국이 이제는 멀쩡한 음식을 내다 

버리는 사람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30일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최근 영국

에서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멀쩡한 음식 꾸

러미 여러 개가 발견됐다. 이제 막 유통기한

이 지난 파스타부터 포장도 뜯지 않은 닭고

기, 푸른색이 가시지도 않은 바나나 송이까지 

쓰레기통을 한가득 채울 만큼 많은 양이었다. 

더비셔주 더비의 한 주민은“공황에 빠져 진

열대를 싹쓸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런 짓

을 하고 있다. 벌금을 물려야 한다.”며 분노

했다. 

사재기한 식량을 다 먹지 못하고 내다 버리

는 사람들이 늘자 몇몇 SNS 이용자들은“왜 

멀쩡한 음식을 내다 버리느냐?”,“도대체 이 

나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

다.”며“부끄러운 줄 알라!”고 무분별한 사재

기를 질타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국에서는 엄청난 규

모의 사재기가 계속됐다. 대형마트는 생필품

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전쟁터를 방불

케 했고, 매대는 채워지기 무섭게 텅텅 비었

다. 영국의 한 간호사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교대근무를 마치고 마트에 들렀지만 아무것

도 살 수 없었다며 사재기를 멈춰달라고 눈물

로 호소했다.

영국 정부도 식료품 부족 사태는 절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주문

하고 나섰다. 또 BBC 등 주요 언론은 사재기

가 없는 한국과 비교하기도 했다.

▲ 도난당한 고흐의 1884년작 ‘뉘넌 목사관 정원의 봄’.  우측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


